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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“원전 11기 추가건설 축소 가능성” (‘13.7.30, 서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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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2024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비중을 현행

30%에서 59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

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. 이와 관련 윤 장관은

“원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공론화

과정을 거쳐 범위와 수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”며

원전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11기의 원전 추가건설 축소 가능성은 사실이 아님

ㅇ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(‘10.12월)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

계획(’13.2월)에 따라 결정된 ’24년까지의 원전 11기 추가

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됨

* 과거 원전비중을 30%에서 59%로 확대한다는 것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

계획이 아니라,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(‘08.8월) 상 ’24년이 아닌 ’30년까지의

발전량 기준임

□ 다만, 금년 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

경제성과 함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‘25년 이후의 원전비중

등을 결정할 예정

※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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